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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 중 앞으로 섭리에 

1억 명, 10억 명씩 온다는 말씀에 큰 감동이 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되었습니

다. 왜냐면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들이 진짜 

모두 이뤄진 것을 보면서 선생님을 통해 주님께서 

100% 역사하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격하며 

순간 감사기도를 드릴 때 주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

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월명동의 104톤 바위, 성자 바위도 

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들이니라. 

내가 네 선생 통해 어릴 적 마을 형에게 

104톤 바위 빼 갈 거라고 했다. 

성자 바위도 하나님 뜻이 있어 

네 선생 어릴 적에 그곳에 가서 

나물도 캐고 들렀다 가는 

사연의 장소 되게 한 것이다. 

모두들 놀랍다고 했지!

(네! 예전엔 차도 다니지 않을 때라 상상도 할 수 없

었던 일이었대요.)

내가 성지 땅에 

천 년 동안 나의 증거자를 세운 것들이 

선생과 사연 있는 

저 돌들인 것이다. 

네 선생 기도 굴에서 굶어가며 

기도 생활 할 때 무어라 했더냐.

(네, 마을 형님에게 앞섶골을 가리키며 저 곳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검은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올 거라고 했대요. 그 형

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추운 겨울 눈 쌓인 날 광

산으로 쓰던 굴을 지나는데 굴속에 사람이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어 간첩인 줄 알

고 몰래 들어가 봤는데 선생님이 그 곳에서 기도하

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선생님의 말씀을 인정했

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굴에서 기도를 오

랫동안 하던 모습을 이야기하며 보통 사람이 아니라

고 증거했대요. 그 이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앞섶

골로 오고 많은 차들이 석막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

면서 모두 놀라워해요. 그 옛날 하신 말씀이 정말 이

루어졌어요.)

그래, 그 말들이 

지금 모두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선생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내가 그를 통해 앞날을 얘기한 것이다.

(사람들이 선생님이 축지를 쓰며 다니셨던 것도 이야

기 해 줬구요. 기도굴에서 감람산에서 기도생활 하신 

이야기, 선생님이 기도해 주어서 병이 나은 이야기,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이 선생님의 기도로 정신이 돌

아온 이야기, 선생님이 시골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설

교하며 전도하실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을 보며‘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했대요.)

때가 되면 돌들도 외친다고 하지 않았냐. 

성약시대의 부활의 때를 맞이하고 

시대 독립을 하니 

선생을 통해 

그동안 나 성자가 역사해 왔던 것들을 

그들로 본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도 저 조그만 산골짝에

선생 홀로 기도하던 곳에 

선생 말처럼 이리도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

수레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줄지어 온다고 하니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한 것을 

그들이 이제는 증거할 것이다.

(네 맞아요! 주님. 이제는 이곳에 선생님을 어릴 적

부터 보아 왔던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예전에는 선

생님이 왜 그렇게 기도생활하고 평범하지 않게 했는

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이 임해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은 선생님을 인정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



만 자신의 삶의 주관에 빠져서 섭리사로 오지 못하

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패역한 세대다. 

입술로는 나를 증거하나 진정 모르는 게지.

눈으로 보고 놀라지만 

자신의 삶도, 자신의 터전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다. 

마치 가나안도 좋지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

(주님, 그들이 깨닫고 직접 선생님을 증거하면 좋을 

텐데요.)

내가 그들을 통해 선생의 모습을 증거하니 

그들의 증거를 증거하여라.

선생이 나 성자의 신부가 되고 

시대 보낸 자로 뽑히기까지 

그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냥 뽑은 내 신부가 아니다.

엄격히 그가 세운 조건이 있다.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라 

육의 눈으로 보고 증거하지만 

그 시대 내가 세운 자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로 보게 했으며 

선생의 성품과 삶을 모두 겪게 했다.

선생의 사생애는 

그가 나의 몸이 되고 

사명자가 되기까지의 증거 역사다. 

반드시 선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아서

시대 보낸 자를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라.

증거의 역사는 너희들이 일으켜야 한다. 

사도시대가 펼쳐졌다. 

온전히 증거하여라. 

너희도 선생의 삶을 본받아 외치어라.


